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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명품의 미래 
14.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어라

Lesson1. 루이비통의 브랜드 저널리즘
‘브랜드 저널리즘’이란 ‘브랜드가 운영하는 저널’이라는 의미입니다.
브랜드 저널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정보의 민주화가 가능해졌고, 정보의 유통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제로로 수렴하게 되었으며, 기존 매스미디어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소셜 미디어로 권력이동(power shift)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bookmark: _GoBack]브랜드 저널리즘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페이지가 아닌 독립적인 미디어로 기능해야 합니다. 둘째,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웹2.0 패러다임에 맞도록 참여, 공유, 개방의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재미와 전문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Lesson2. 넷플릭스의 노림수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드라마와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이유가 바로 플랫폼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기업은 미디어회사로 거듭 나야 합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고, 다른 업체들과 연결하는 제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제품이나 서비스가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그런 브랜드만이 명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Lesson3. 브랜디드 콘텐츠의 유형
브랜디드 콘텐츠란 자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브랜디드 콘텐츠의 유형에는 잡지 저널,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시야의 확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품이란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물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의 총체입니다. product가 platform으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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